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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 새만금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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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그러데이션(gradation)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물의 농도가 미세하게 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자연현상에 

착안해 빛과 색의 밝기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예술적 표현 기법이 

등장했다. 이른 아침 도시의 산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면 

고층 빌딩과 산과 언덕이 어우러진 그러데이션 장면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미세한 빛과 색의 변화를 포착한 사진은 예전 선비들이 즐기던 수묵화에 

견줄 만하다. 물로 검은 묵의 농도를 조절해 그리는 수묵화는 선비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예술적 경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흰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중간 영역에 펼쳐진 수많은 회색 단계를 미세하게 표현해 다양한 

감성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둔탁한 모습과 투명하고 

선명한 장면이 겹쳐지는 한 장의 사진은 마치 복잡다단한 인간세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모습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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